
이진숙은 감히 언론인을 참칭하지 말라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의 수많은 진실 중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조된 단원고 학생이 생사의 
경각에서 헬기를 기다리며 다섯 번이나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겨지는 사이, 바로 옆에서 해경 간부들을 실어 나르
기 위해 헬기가 뜨고 내렸다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명 구조 체계의 총체적 부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그 앞에서 ‘세월호 피로감’을 거론할 수 없
음은 자명하다.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세월호의 진실 하나가 밝혀진 당일, 우리는 괴롭게도 세월호 참사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던 이름을 다시 직면해야 했다. 바로 자유한국당에 ‘인재’로 영입됐다는 이진숙이다. 
이진숙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등 적폐 시절 
‘MBC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이자 당사자였다. 

  그 때 이진숙은 무엇을 했던가? 그는 ‘유가족 폄훼 보도’의 당사자를 오히려 ‘MBC의 스타’로 추켜세웠다. 방문
진 이사회에 출석해서는 “속보 경쟁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오보는)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기관이
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풍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마저 망각한 망언이었다.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면서도 
시종일관 조사를 피해 다니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진숙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그 날, 세월호의 숨
겨졌던 진실 한 토막이 인양됐다. 앞으로 이진숙이 무엇이 되고자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세월호 참사의 무거운 
책임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진숙은 감히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한다. 노조를 탄압했던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회사 일을 했을 뿐’
이라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는 이 말을 참을 수 없다. 39일, 170일 그리고 72일 파업 투쟁에 나섰던 
우리는 이진숙의 이름과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더러운 딱지를 붙인 자가 누구였는지, 정권의 낙하산 김재철의 비리 행위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한 자가 누구였는지, 노조 탄압과 징계, 보도 간섭과 사유화로 대전MBC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
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MB정권 국정원의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MBC를 정권에 갖다 바치기 위해 은밀하게 ‘민
영화’를 거래하려 했던 것도 이진숙이고, 이제는 고인이 된 이용마 기자 등 해직 언론인들을 양산하는데 앞장섰
던 것도 이진숙이다. 이 모든 가슴 떨리는 일을 간단히 ‘회사 일’이라고 얼버무리는 그에게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
미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부역’이고 ‘악의 평범성’이다. 

  권력을 쫓아 도달한 곳이 결국 정치권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
다. 이진숙은 감히 언론인 행세를 하지 말라. 이미 그는 2012년 파업 당시 MBC기자회에서 제명당했다. 동료들로
부터 기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 숱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
더라도,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흉기(凶器)’로 삼았던 사람에게 기자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
다. ‘여성 종군기자’라는 그럴듯한 겉포장 뒤에 감춰졌던 이진숙의 실체는 이미 그때 드러났다. 이제 정치인이 되
기로 마음먹은 이진숙의 참모습은 하루하루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MBC본부는 앞으로 그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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